
다이와보노이의 개발 - 과장들이 솔선하여 

범용품에서 차별화품으로 대체 

다이와보노이는 제품 사업을 확대하고자 범용품에서 차별화품으로 바꿔나

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. 실로부터 차별화한 상품이 제품 사업 전체에서 

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약 10%에 불과하지만, 3년 이내에 70%로 끌어올릴 것

이다. 

그 열쇠를 쥐고 있는 상품 개발ㆍ신규 개발을 위하여 개발 담당자뿐만 아

니라, 전 영업부가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체제로 바꿨다. 개발은 이제까지 

국제 개발부를 중심으로 해왔는데, 제3/4분기에 들어서면서 과장급 전원이 

개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새로 내놓았다.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

여, 개발과 영업이 링크되어 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되었다. 

실로부터 차별화된 제품을 확대하면서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한 차별화 

실을 텍스타일과 제품으로 상품화하는 비율을 높인다. 일본 내의 와카야마 

공장과 마이즈루 공장에서 생산한 실의 자가 소비 비율은 2005년에 30%였는

데, 중기 계획의 최종 연도(2009년 3월)에는 70%까지 높일 방침이다. 2006년 

제2/4분기는 40%로 올라갔다. 제품화는 보합 상태였는데, 텍스타일의 수입이 

감소하던 것이 멈춘 것도 도움이 된 것 같다. 또한 라이센스 브랜드 사업에

서 자가 공장의 차별화 실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다. 2006년 봄부터 판매하

기 시작한 호비에서는 2007년 춘하절용 T-셔츠에 “에어빠뽀”를 구지에서는 

2007년 춘하절용 T-셔츠에 “에어빠뽀”외에 “에어컴팩트”, “진모”를 사용하기

로 결정하였다. ♣ 


